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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종장 운율 구조의 의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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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뇌가로부터 시조까지의 감탄사를 중심으로 하여-

                          58)김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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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고전시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감탄사

를 활용해 왔다. 그 감탄사를 활용하여 만든 최초의 본격적인 시가 양식이 사

뇌가이다. 그러나 사뇌가의 감탄사는 매우 폐쇄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리하여 

거기로부터 벗어나 시적 표현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다. 동시대의 8구체 향가, 이후 고려시대 사뇌가계 속요, 그리고 고려말에 형

성되었다고 하는 시조가 모두 그 운동의 산물이다. 8구체 향가는 사뇌가의 감

탄사의 시적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일상의 범용한 감정을 실으려 하였다. 그리

고 속요는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는 제약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자유로이 활

용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보다 절실하게 그리고 흥취 있게 담을 수 있는 길

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시조는 사뇌가의 감탄사를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

에 녹여 감탄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표현 영역을 널리 확장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

음(과제번호: 2011-016)
**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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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감탄사, 아으, 사뇌가, 폐쇄적, 8구체 향가, 속요, 정읍사, 정과정, 모죽지랑가, 시

조, 운율 구조

Ⅰ. 머리말

이 글은 시조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시가사적으로 

조명하여 우리 시가사 속에서 시조 장르가 갖는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시조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는 시의 전체적 짜임에서 볼 

때 시상을 고양,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1)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종래의 우

리 시가에서는 종결부의 감탄사가 맡고 있었다. 예컨대, 10구체 향가의 낙

구 첫머리에 놓이는 감탄사가 그것이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시

조 종장의 불균형한 구조는 우리 시가에서 종결부의 감탄사가 하던 역할을 

운율로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대체가 나타났으

며, 이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 시가의 종결부의 감탄사가 

가지는 표현의 제약성에서 찾고자 한다. 즉, 시조의 독특한 운율 구조를 종

래의 감탄사가 강제하는 표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시가의 표현 가능성

1)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다(성기옥 ·손종흠 

공저,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초판:2006), 287～290면).

2) 시조의 형식이 가지는 의미를 감탄사를 통해 통시적으로 찾아보려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어 왔다(한양수, ｢고시조의 감탄사 소고 –종장 초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

문집 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65, 103～115면; 이찬욱, ｢고시가에 나타난 감탄

사의 의미기능｣, 시조학논총 14, 한국시조학회, 1999, 257～283면). 그러나 시조의 형

식이 가지는 의미는 감탄사와 더불어 그것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운율 구조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연구들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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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행했던 시가양식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예

컨대, 신라의 8구체 향가, 고려가요 특히, 사뇌가계 속요가 그것이다. 따라

서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

뇌가로부터 시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는 특성을 구조적

으로 이해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사뇌가가 안고 있는 시적 한계 혹은 제약

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은 사뇌가에서 시조로 옮겨 오는 과정을 감

탄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 작업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살피게 될 것

은 8구체 향가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뇌가계 속요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사뇌가의 감탄사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자유로이 활용하여 사뇌가

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을 묘사하는 것이 사뇌가에서 시조로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관

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

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Ⅱ. 사뇌가의 “아으”의 특성과 그 시적 제약성

우리 고전시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적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감탄

사를 활용해 왔다. 삼국사기 본기의 유리왕 9년조에 나오는 ｢회소곡｣이
라는 노래가 그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노래의 제

목으로 쓰인 “회소”가 다름 아닌 감탄사 “아소”의 借字이기 때문이다.3) 노

3) “｢會蘇會蘇｣는 ｢아소 ·아소｣의 借字이니, 이 哀怨 ·凄切한 音調를 가진 ｢아소｣란 말

은 後世歌謠에도 連綿히 仍用된 亦一傳統的 感嘆用語이다”; “｢會蘇｣의 ｢會｣는 ｢集
也｣의 義가 아니오 ｢知會 ·理會｣의 義訓 ｢알｣을 借한 것이니 ｢會蘇｣는 곧 아소(｢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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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제목을 “아소(회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노래에서 감탄사가 매우 

중요한 표현적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 신라 제3대 노례왕조의 기사도 중요한 

사례이다. 노례왕대에 와서 신라 사회가 태평하여 비로소 노래(兜率歌)를 

제작하였는데, 그 노래가 감탄사(嗟詞)를 지닌 사뇌가의 격식으로 되었다

는 것이다.4) 여기서 감탄사를 지닌 사뇌격이란 이른바 10구체 향가를 의미

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 민족이 아주 이른 시기에 감탄사를 시

적 표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한 시가 형식을 창조하고 향유해 왔던 사

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10구체 향가 즉, 사뇌가의 감탄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 보도록 하자. 주지하듯이 사뇌가는 전편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앞의 

네 구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다음 네 구에서 이를 심화 혹은 확장시킨 뒤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에 와서 이를 서정적으로 전환, 완결하는 견고한 짜

임을 지니고 있다. 이때 낙구의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는 향찰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전승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아으”(혹은 아야)라는 단일한 

감탄사의 다른 표기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사뇌가의 감탄사가 하나로 고

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뇌가가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감탄사가 “아으”로 고

정되었다는 것은 이 사뇌가의 형식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사뇌가의 폐쇄성은 감탄사가 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에서 말미암는 것이

우에 ｢ㄹ｣音 脫落)이다”. 양주동, 고가연구, ｢序說 二, 羅代의 歌謠｣, 일조각, 1997

(초판:1965), 19면.

4) “始作兜率歌, 有嗟辭詞腦格”. 一然, 三國遺事, ｢紀異｣, 第三 弩禮王. 양주동은 이 

<도솔가>와 삼국사기 ｢악지｣에 소개된 <辛熱樂>이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辛熱”

의 “熱”은  고대에 ｢느, 니, ᄂᆡ｣로 쓰임으로, “신열”은 “시내”와 같은 말이라고 하였다.

양주동, 같은 책, ｢序說 三, 詞腦歌｣,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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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사뇌가는 감탄사를 경계로 하여 시적 감정이 극점으로 치달리도

록 고안되어 있다. “아으”는 그것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터져 나오는 탄

식이다. 이 드높은 탄식을 고비로 시상이 전환하면서 해결의 방향으로 향하

게 된다. 따라서 사뇌가는 가벼운 영탄이나 잔잔한 서정적 울림, 여운, 관조

와 같은 세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신 그것은 보다 극적이고 숭

고한 감정들 예컨대, 환희, 예찬, 기원, 고뇌, 깨달음 등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더 잘 어울린다.

사뇌가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시적 특성은 그것을 종교적 서정의 세계를 

표현하는 시로 발전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사뇌가가 수준 높은 

경지의 시로 발전하는 데에는 신라의 고승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을 다음 인용문이 잘 보여준다.

우리 인자의 나라에서는 摩詞가 文則, 體元과 함께 전아한 곡을 짓기 시작

했고, 元曉는 薄凡, 靈爽과 더불어 현묘한 노래의 발판을 만들었으며, 또 定猷,

神亮과 같은 현자들은 구슬같은 시운을 잘 읊었고, 純義, 大居와 같은 준걸들

은 보석 같은 시편을 몹시 잘 지었다. 모두 구슬같은 언어로 꾸미지 않은 것이 

없어 그 청아한 노랫말은 감상할 만하고, 백설곡과 같은 음악은 그 묘한 음향이 

참으로 들을 만하였다.5)

이 글은 최행귀가 균여의 향가를 한시로 번역하고 나서 붙인 서문의 일

부이다. 중국의 한시에 견주어 사뇌가가 전혀 손색이 없음을 역설하면서,

우리의 사뇌가가 균여 이전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망

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거론된 승려들은 비록 원효, 대거(大矩화상으로 추정) 외에는 전

혀 알려진 바 없지만, 정황상 우리말 시가에 탁월한 솜씨를 지닌 고승들이

5) 최철 ·안대회 역주, 譯注 均如傳, 새문사, 1986,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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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시어를 갈고 닦다’는 의미의 “마사”, ‘문장의 

전범’이라는 의미의 “문칙”, ‘문체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체원” 등은 사뇌

가 역사에서 첫머리를 장식하는 대표적 승려들인데, 이들로부터 사뇌가는 

수준 높은 종교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에서 이 세 인물은 원효(617～686) 이전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 시기는 대략 진평왕대(재위. 579～632) 혹은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마침 진평왕대에 융천사라고 하는 

고승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뇌가 한 편(혜성가)이 실려 있어 당대 

사뇌가의 면모를 살피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녜 ㅅ뭀 
乾達婆 노론 잣란 라고

예ㅅ軍두 옷다 

燧 얀  이슈라

三花 오 보샤올 듣고 

두 즈리 혀렬 바애

길별 라고 

彗星여 여 사미 잇다

아으 

 아래 갯더라 

이 어우 무슴ㅅ 彗ㅅ기 이실꼬6)

하늘에 나타난 혜성이 신기루처럼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든 환영에 불과하

다는 통찰과, 그리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별이 환한 달빛에 

묻혀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놀라운 깨달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6) 본고의 방향이 상세한 작품분석에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양주동의 것만 보도록 한다.

이하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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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어떤 사뇌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환영인 신기루(건달바

성)와 물리적 실체인 혜성이 불교의 공 사상을 토대로 변증법적으로 통합

되는 지점에 감탄사 “아으”가 절묘하게 위치하면서 시상이 해결의 방향으

로 향하는 짜임이야말로 사뇌가가 가지는 감탄사의 시적 기능을 효과적으

로 잘 살리고 있다 이를 만하다.7)

이처럼 사뇌가가 일찍부터 고승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표현 수단으

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그것이 승려들의 세계에 대한 통찰이나 깨달음을 담

아내는 그릇으로 적절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진리들은 反

語나 逆說에 토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그 사유의 방식이나 구조가 감탄

사를 정점으로 시상을 고양 ·반전시키며 마무리하는 사뇌가의 짜임새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뇌가를 사뇌가가 되게 하는 핵심적 자리에 “아으”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다. 그것은 사뇌가를 격조 높은 표현의 경지로 인도하는 한편,

시적 정조를 지나치게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신라인들도 사뇌가

의 감탄사가 가지는 이러한 제약성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 감탄사가 

지니고 있는 과중한 시적 무게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

다. 그것이 바로 8구체 향가이다.

향가의 역사에서 8구체 향가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

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듯하다. 8구체 향가를 엄연한 하나의 실체로 인정

하는 쪽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10구체의 형식적 전통 속에서 창작된 10구체의 변이형태로 보는 입장이 그

것이다.8) 필자는 8구체 향가가 비록 2수밖에 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7) <혜성가>의 작품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 ｢삼국유사 ｢감통｣의 향가 읽기:

허구적 세계의 진실｣, 국제어문 31집, 국제어문학회, 71～74면을 참조할 것.

8) 자세한 내용은 성기옥 ·손종흠 공저,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초판:2006), 65～66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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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이 어느 정도는 10구체 향가의 변이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득오가 지은 8구체 향가 <모죽지랑가>를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자.9)

간봄 그리매 

모ᄃᆞᆫ 것ᅀᅡ 우리 시름

아ᄅᆞᆷ 나토샤온 즈ᅀᅵ 
살쯈 디니져

눈 돌칠 ᄉᆞ이예

맛보ᄋᆞᆸ디 지ᅀᅩ리

郞이여 그릴 ᄆᆞᅀᆞᄆᆡ 녀올 길

다봊 ᄆᆞᅀᆞᆯᄒᆡ 잘밤 이시리 

이 작품은 이처럼 사뇌가와 달리 4개의 단락으로 짜여져 있으며, 감탄사

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탄사가 형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마지막 

단락의 “郞이여”라고 하는 부름과 이어지는 의문형 종결부에 감탄적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뇌가에서 감탄사가 “아으”로 고정

되고, 그것이 시상 전개에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8

9) 홍기문은 일찍이 이 작품을 8구체가 아닌 10구체로 해독하였다(홍기문, 향가해석,
북한사회과학원, 1956, 73～102면). 또 일부이지만, 이 작품이 본래 10구체였으나 일부 

구절이 망실되어 현재의 8구체로 된 것이라 추정하는 분들도 있다(박재민, ｢<모죽지

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제16집, 2004, 5～26면; 서정목, ｢｢
모죽지랑가｣의 형식과 내용, 창작 시기｣, 시학과 언어학 제25호, 시학과언어학회,

2013,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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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향가는 그것을 감탄적 의미를 내포한 종결부로 대체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종결형이 가지는 폐쇄성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단락의 구조이다. <모죽지랑가>의 단락 구

조는 사뇌가처럼 ｢기-승-전/결｣의 3단 구조가 아니다. 위에서 보듯 명백히 

4단 구조이다. 그렇다고 이 구조가 ｢기-승-전-결｣의 4단 구조를 가지는 것

도 아니다. 8구체 향가는 사뇌가에 비해 시상의 전환부가 현저하게 약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상이 절정을 향하여 치달리다가 해결되는 구

조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단락에서 일으킨 시상을 둘째, 셋째 단락으로 이

어가다가 마지막 단락에 와서 영탄적으로 마무리하는, 평이한 구조이다. 따

라서 8구체 향가는 사뇌가보다 훨씬 덜 견고하고 덜 형식적인, 평이한 짜임

을 가진 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에 8구체 향가는 사뇌가에 비해 보다 

일상적이고 범용한 정서들을 표현하는 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는 충담사가 지은 10구체 향가 <찬기파랑가>와 작품의 질적 특성

이 매우 닮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둘 사이에는 만만치 않은 차이가 개재

하고 있다.10) 우선 <찬기파랑가>가 주인공의 고답적이고 빼어난 정신세계

를 찬탄하는 데 치중한다면, <모죽지랑가>는 나의 죽지랑에 대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전자가 기파랑의 인격을 어

느 정도의 과장과 수사를 통해 격조 있게 묘사하려 한다면, 후자는 주인공

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일상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려 한다.

이처럼 8구체 향가는 여러 면에서 10구체 향가와 시적 특성을 달리한다.

8구체 향가가 많지 않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10구체에 비해 

사람살이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가로 더 애용되었을 것이라는 

10) <모죽지랑가>는 개인창작시로서 지닌 노래의 성격상 10구체 계열에 귀속시키는 것

이 마땅하며, 나아가 이 작품의 질적 특성이 <찬기파랑가>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 성기옥, ｢향가의 형식 ·장르 ·향유기반｣,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

회, 2001,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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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하다. 또 하나의 8구체 향가인 <처용

가>가 그것을 방증해 주기 때문이다.

ᄉᆡᄫᆞᆯ ᄇᆞᆯ긔 ᄃᆞ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ᅀᅡ 자리 보곤

ᄀᆞᄅᆞ리 네히어라

둘흔 내해엇고

둘흔 뉘해언고

본ᄃᆡ 내해다마ᄅᆞᆫ
아ᅀᅡᄂᆞᆯ 엇디ᄒᆞ릿고

이 노래도 <모죽지랑가>와 마찬가지로 4단락으로 짜여져 있고, 시의 종

결 역시 감탄적 의미가 내포된 의문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8구체 향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않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4구를 형식적 기조로 한 4

구 2련형의 연장체 노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처용가>는 시상의 전개 

방식이나 그것을 갈무리하는 방법이 <모죽지랑가>와 일치하며, 이를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근거를 작품 내부에서 찾기 힘들다. 그리고 

<모죽지랑가>가 죽지랑에 대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을 일상적이고 평이

한 언어로 표현하듯, <처용가> 또한 발화주체가 신격으로 설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제재나 내용이 매우 통속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현전 8구체 향가를 통해 10구체 향가에서 만나기 어려운 

신라의 인정물태를 편린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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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하면서 신라인의 표현 욕구에 

응하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양자의 선후관계이다. 다시 말

해, 8구체가 10구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그 반

대로 10구체가 8구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후

자보다는 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8구체는 시상 구조가 ｢기-승
-전-결｣의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10구체 향가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3단 구조의 시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8구체에

서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10구체 시형을 응용해 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대가 더 자연스럽다. 즉, 10구체 향가가 가지

는 폐쇄성, 다시 말해 감탄사 “아으”를 정점으로 상승, 해결되는 시상구조

가 가지는 표현의 제약성을 허물기 위해 감탄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

을 모색했고, 그 결과 전환부가 없거나 약화된 4단 구조로 간 것이 바로 8구

체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나 싶다.11)

따라서 시가사적으로 8구체 향가의 출현은 후대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

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0구체 향가의 감

탄사를 제거하면서 시상 구조의 폐쇄성을 완화시키려 했던 것과 감탄사의 

기능을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에 녹여냄으로써 표현 영역을 확대하려 

했던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시가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뇌가의 시형식이 가지는 특징을 감탄사 “아으”를 중심으

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8구체 향가의 의미를 감탄사를 정점으

로 한 사뇌가의 시형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현한 

것이라 이해한 바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간 감

11) 8구체가 먼저인가 10구체가 먼저인가, 그리고 이 양자의 영향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같은 생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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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담을 수 있는 표현 수단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

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조의 

종장의 운율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Ⅲ. 사뇌가계 속요의 감탄사 활용 방식과 그 방향

고려시대에 향유되었던 우리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

데 하나는 기존 사뇌가의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

리는 지금까지 고려시대 <정과정곡>과 같은 작품들을 사뇌가의 잔영이라

는 이름으로 소극적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같은 

작품들의 출현을 기존의 사뇌가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인간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시형식을 찾아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적

극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까닭은 고려인의 중

요한 문학적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감탄사와 감탄적 의미를 가지는 조흥구,

후렴구의 활용이었으며, 이때 그들의 문제의식이 향하는 곳은 바로 사뇌가

의 감탄사가 가지는 시적 제약성이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인들이 사뇌가에서 느꼈던 질곡이 일상의 범용한 생활감정의 표현 

문제였다면, 고려인이 느꼈던 그것은 이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주지하듯

이, 고려가요는 정서 표현의 방법으로 감탄사나 조흥구, 후렴구, 여음 등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뇌가에서는 감탄사가 “아으” 하나로 통일되고, 위치

도 고정되어 있었는데, 고려가요는 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감탄사를 자

유롭게 활용한다. ｢위｣, ｢어긔야｣, ｢아으｣, ｢아소 님하｣ 등 질적 차이를 가진 

감탄사가 다양하게 쓰이고, 이들이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차례 혹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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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기도 한다. 8구체 향가가 사뇌가의 감탄사의 시적 기능을 약화시키

는 방향에서 시적 표현의 길을 모색했다면, 고려가요는 사뇌가의 감탄사를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응용하면서 시적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12)

그럼 이제 사뇌가 계통의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하여, 감탄사가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정과정곡>을 살펴 보자.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山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 아으

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악학궤범)

<정과정>은 일찍부터 <정읍사>, <사모곡>과 더불어 별곡의 이전 형태 

즉, 신라 향가의 전통을 이어 받은 변격 혹은 파격적 향가 형태로 이해되어 

왔다. 이들 가요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 즉, 전후절로 양분되는 요소

12) 김진희는 일찍이 감탄사와 조흥구 등으로 짜여진 여음구와 반복구가 고려가요의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김진희, ｢고려가요 여음구와 반복구

의 문학적 ·음악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1집, 한국시가학회, 2011, 101～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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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련형적 형식이 사뇌가와 밀접한 맥락이 닿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13)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형식을 중심으로 한 시각을 바꾸어서 감탄사를 중심

으로 하여 이 노래를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정과정>은 위와 같이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락에 

1개씩의 감탄사가 배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노래는 엄밀히 

말해, 감탄사 “아소 님하”를 중심으로 전후절로 양분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아소 님하”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락 외에도 

화자의 정서가 고양되는 자리에 감탄사 “아으”가 놓이게 함으로써, 사뇌가의 

｢기-승-전/결｣의 견고한 3단 구조 즉, 시상이 낙구의 감탄사를 향하여 치달

리다가 전환, 마무리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짜임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정과정>은 시 전체가 탄식으로 가득한 격정의 노래라 이를 수 있다. 이

런 격정적인 정서는 감탄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체계적이고 견

고한 시상 전개의 논리가 강제하고 있는 사뇌가를 통해서는 표현하기 어려

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과정>이 무엇

보다도 감탄사를 눈에 띄게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그것을 

단락에 따라 배분하여 나름의 균형감을 획득하려 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

다. 즉 이 노래의 창작에서 특별히 고려되었던 점이 바로 감탄사의 수와 위

치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

는 표현의 제약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래

는 여하튼 사뇌가의 전통 속에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과정>은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는 질곡을 창조적으로 파괴

하면서 지어진 노래라 할 수 있다. 신라의 8구체 향가가 사뇌가의 감탄사를 

약화시켜 우리시가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다면, <정과정>은 그 감

13)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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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사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정읍사>의 감탄사에 주목해 보자.

1단락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됴리 

아으 다디리

2단락 全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드욜셰라

       어긔야 어됴리

3단락  어느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  졈그셰라

       어긔야 어됴리

아으 다디리     (악학궤범)

<정읍사>는 이상과 같이 3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이 노래 역시 <정과

정>처럼 각각의 단락에 감탄사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과정>이 감탄사를 여럿 사용하면서도 형태적으로 단연체의 모습을 취

하는 반면, 이 노래는 후렴을 가진 연장체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연장체 가요로 볼 수는 없다. 이 노래의 후렴은 단지 단연

체의 노래에 연장체 노래가 가지는 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학적 

수법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의도하는 구체적인 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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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서적 울림의 확장이다.

이 노래에는 각 단락의 둘째 행에 공통적으로 “어긔야”라고 하는 감탄사

가 놓여 있다. 그것은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어지는 감

탄형 반복구 즉,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이다. 이 감탄형 반복구

는 민요의 후렴을 흉내낸 것이다. 선창자의 “어긔야”를 후창자가 “어긔

야～”로 화답하는 노래 부르기 방식을 도입하여 노래의 정서적 울림을 확

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읍사>는 이처럼 단연체의 노래이지만 함께 부

르는 노래의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이 가능한 이유는 이 노래

의 제재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이 노래의 제재는 여성의 기다림이다. 여성의 기다림은 인간의 활동 반경

이 넓어지고 세상의 간난과 사회의 모순이 더해감에 따라 무한히 재생산되

었던 것으로, 그것은 인간 보편의 심리현상이지만 실로 사회 발전의 부산물

이며 시대상의 반영이었다.14) 따라서 <정읍사>가 노래하는 여성의 기다림

은 역사적으로 정읍에 살았던 한 상인처의 특수한 기다림에 그치지 않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시대적 아픔으로 확장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

리고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고려사 ｢악지｣의 다음 기록이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그 고을 사람이 행상을 하였는데 오래도록 돌아

오지 않았다. 그의 처가 산의 바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다가 남편이 밤길에 해

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진흙탕의 수렁을 비유하여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재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보았던 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정읍사>의 여성의 기다림은 이렇게 망부석 전설로 발전하여 인구에 회

14) 임형택, ｢<정읍사>론｣,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1992,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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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되었던 것이다. 망부석 전설이 전근대 사회에서 인민 일반이 당해야 했던 

고난을 여성적 처지에서 표상한 것15)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읍사>의 전

승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성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재가 

가지는 시대적 상징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읍사>의 함께 노래 부르는 형식은 그 제재가 가지는 시대적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시적 기교라 할 수 있다. <정읍사>의 형

식은 창자와 청중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함께 노래의 장에 동참하기를 요

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침내 창자의 노래에 청중이 반응하고 호응하면

서 이 둘이 서로 정서적 공감의 바다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런 점에서 <정읍사>는 <정과정>과 매우 다른 성격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전자가 보다 개인적인 정서를 위주로 한다면, 후자는 집단적 ·시대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 양자의 차이가 이 두 노래의 형식의 차이를 가져 

온 주요한 원인이다. 이것은 사뇌가의 시적 짜임새 못지 않게 고려가요에서

도 시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조에 대한 고민의 중심에 감탄사가 있었으며, 그 감탄사

의 중심에 사뇌가의 감탄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16)

Ⅳ. 시조의 종장 운율 구조의 의미

통시적으로 시조의 3단 구조가 향가 사뇌가의 3단 구조를 계승한 것이라 

할 때, 시조의 종장 첫음보에 오는 감탄사는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

15) 임형택, 같은 글, 201면.

16) 사뇌가 계통의 속요 작품으로 <사모곡>이 하나 더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으로부터 나온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사모곡> 역시 <정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주목하도

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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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사 “아야”의 시적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0구체 

향가가 예외 없이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것과는 달리, 시조의 경우 

종장 첫음보에 감탄사가 오는 경우는 실제로 그리 흔하지 않다. 시조 종장 

첫음보에 자주 나타나는 투어 가운데 “어즈버” 정도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감탄사라 할 수 있고, 그외 “아마도”, “아희야”, “두어라” 등은 감탄사라기

보다는 감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하지만 그것이 감탄사이든 감탄적 의미를 내포한 투어이든, 시조의 종장 첫

음보에 나타나는 이같은 투어들은 시가사적으로 사뇌가의 감탄사 “아으”로

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

그런데 시조의 종장 첫구에는 이처럼 감탄사나 감탄적 투어가 오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훤씬 많다. 사뇌가의 경우 감탄사가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적으로 오는 것과 달리 시조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이는 시

조의 종장 결구 방식이 사뇌가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시조의 표현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통시적으로 볼 때, 시조

는 보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시가의 결구 방식을 새

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잘 아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조

의 결구 방식을 아래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자.

五百年 都邑地를 匹馬로 도라 드니

山川은 依舊되 人傑은 간 듸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이 이런가 노라 

이몸이 주거주거 一白番 고쳐주거

白骨이 塵土ㅣ 되어 넉시라도 잇고 업고

17) 시조의 감탄사가 사뇌가의 그것에 맥을 대고 있다는 생각은 선학들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사엽, ｢가사문학의 전개｣, 조선학보 20집, 조선학회,

196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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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向 一片丹心이야 가싈 줄이 이시랴  (이상 진청)

시조의 구조를 ｢기-승-전/결｣의 3행시로 이해할 때, 종장 첫음보의 감탄

사는 ｢기-승｣에서부터 끌어온 시상을 전환하거나 고양하는 기능을 한다.

위의 첫 번째 시조가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작품처럼 

이 자리에 감탄사가 오지 않을 경우, 이 ｢전｣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종장 전반부의 “소음보-과음보”의 불균

형한 운율 구조이다. 시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시적 메시

지는 이 종장 전반부의 운율적 전환과 더불어 완결을 향하여 치닫도록 짜

여져 있는 것이다.18) 이렇게 감탄사의 기능을 운율 구조로 녹여냄으로써 

시조는 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롭게 다양한 정서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조가 이와 같은 종장의 운율 구조를 모색했던 시기는 고려시대 즉, 앞

장에서 살펴 보았던 사뇌가계 고려가요가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는 제약

성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 시가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던 시

기와 일치한다. 사뇌가계 고려가요가 감탄사를 자유로이 활용하여 좀더 절

실하고 흥취 있게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노래를 지향했던 것과 달

리, 시조는 이와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자기 길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19)

시조가 8구체 향가 및 사뇌가계 고려가요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18) 성기옥 ·손종흠 공저, 같은 책, 287～290면;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44～45면.

19) 그런데 이처럼 감탄사를 대신하고 있는 시조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가 언제쯤 형

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아래 자료로 볼 때, 적어도 16세기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규범적 원리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靑

荷에 밥을 고 綠柳에 고기 여/ 蘆荻花叢에 매야 두고/ 一般淸 意味 어 分
이 아실고”;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分곳 아니면 이 몸이 사라

시랴/ 하튼 恩德을 어듸다혀 갑올고”; 兄아 아으야 네 을 져 보아/ 뉘손 
타낫관 양조차 트슨다/ 졋 먹고 자라나시니 닷음을 먹지마라“(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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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감탄사의 사용과 관련해서다. 시조는 8구체 향가와 

같이 감탄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사뇌가계 고려가요처럼 감탄

사의 쓰임새를 확장하려 하지 않고, 대신 종장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고정되

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다. 즉, 사뇌가의 시상 구조를 존중

하면서 경우에 따라 감탄사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

를 지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조는 사뇌가와도 다르며, 8구체 향가와도 

다르며, 사뇌가계 고려가요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운율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가 종래의 감탄사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의 산물이라 

한다면, 4보격으로 짜여진 시조의 전체적인 율격 구조 또한 이 움직임 속에

서 생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조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

조가 불러일으키는 미적 효과는 오직 3장 형태의 시조 전체가 조성하는 특

수한 율격적 환경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조 종장의 운율 

구조와 시조의 4보격 율격 구조는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시조의 전체적인 율격 구조 자체가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

는 시적 제약성을 극복하려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율격을 

통해 우리 시가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이 바로 8구체 향가 및 

사뇌가계 고려가요와 다른 시조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사뇌가라고 하는 3단 구조 형식의 시가가 4음보격 3단 구조의 

시조로 발전하는 데에는 사뇌가의 낙구 첫머리에 놓이는 감탄사로 말미암

아 제약당했던 시적 표현의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

뇌가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우리의 서정시가는 시조에 와

서 가장 풍성하고 다채로운 정감을 노래할 수 있는 서정시가 장르로 나아

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10 14:30(KST)



시조의 종장 운율 구조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이해  63

Ⅴ. 결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첫째, 사뇌가의 감탄사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다. 감탄사가 “아으”로 고

정되었다는 것은 이 사뇌가의 형식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

뇌가의 “아으”는 그것을 격조 높은 표현의 경지로 인도하는 한편, 시적 정

조를 지나치게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신라인들도 사뇌가의 감탄

사가 가지는 이러한 제약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감탄사가 지니고 있는 과

중한 시적 무게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흔적이 바로 8구체 향가였다. 8구체 

향가는 감탄사 “아으”를 정점으로 상승, 해결되는 시상구조가 가지는 사뇌

가의 표현의 제약성을 허물기 위해 감탄사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전환

부가 없거나 약화된 4단 구조로 간 것이다.

둘째, 신라의 8구체 향가가 사뇌가의 감탄사를 약화시켜 일상적이고 범

용한 정서를 담아내려고 했다면, 고려의 사뇌가계 속요는 감탄사를 자유로

이 활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보다 절실하게 그리고 흥취 있게 표현할 수 있

는 길을 모색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시의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문

제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 사뇌가의 감탄사가 있었다.

셋째, 시조 종장의 불균형한 운율 구조는 사뇌가의 감탄사가 가지는 시적 

제약성을 극복하려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조는 사뇌가의 감탄사의 시적 

기능을 운율 구조로 녹여냄으로써 감탄사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었으며, 그 결과 우리 시가의 표현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사뇌가라고 하는 3단 구조 형식의 시가가 4음보격 3단 구조의 시조로 

발전하는 데에는 사뇌가의 낙구 첫머리에 놓이는 감탄사로 말미암아 제약

당했던 시적 표현의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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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structure of the last line 
of Sijo

‒ forcuse on exclamations from sanaega to sijo ‒
Kim Chang-won

Our pre-modern poets usually used various exclamations to express poetic

emotions. Sanaega was the first major poetic type that formally used

exclamation. But the exclamation of Sanaega was very closed and exclusive.

Therefore poets of pre-modern age tried to escape from poetic limit of Sanaega

and extend the relem of their poetic expression. The eight lines poets, Sogyo

with line of Sanaegg and Sijo were the poetic types that extend the relem of

the poetic expression to transcend the limit of expression of Sanaega.

keywords : exclamation, Sanaega, Sogyo, Sijo, the limit of expression, the relem 

of the poetic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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